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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국가, 과연 불가능할까? 

 

 지난달 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되면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트럼

프는 호텔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팁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있

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팁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직원은 이를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인 고객의 자발 지불, 고객의 자유로운 금액 설정, 고용

주의 지급액 임의 설정 금지, 고객의 자유로운 지급 대상 선정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의원들과 함께 ‘팁 면세법(No Tax on Tip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받은 팁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 레스토랑 협회와 전문 미용인 협회 

등 여러 산업 단체들이 열광했다.  

  

 그러나 ‘팁 면세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팁에 부과하던 세금을 없애면 정부는 상당한 세수를 잃

게 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600만 명이 380억 달러 이상의 팁을 

세금으로 신고했으며, 현재는 이 숫자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 특정 소득만 과세에서 제외해야 할까? 팁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도박 상금, 자본 

이득, 배당금, 상품, 부업,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도 과세에서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에는 한때 소득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 소득세는 3,000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 1퍼

센트의 소규모 세금으로 시작되었고, 고소득층에게는 최대 7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최고 세율이 67퍼센트로 대폭 인상되었고, 1950년에서 

1963년 사이에는 최고 세율이 90퍼센트를 넘기기도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세율이 오르내리다

가 .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금 감면 법안인 ‘감세 및 일자리 법(TCJA)’에 의해 세율이 다시 낮아졌

다. 그리고 관련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연방 정



부 예산의 90퍼센트는 헌법적으로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 아니다. 외국 원조, 기업 보조금, 복지, 

교육, 의료, 직업 훈련, 공영 방송, 학생 대출, 해외 전쟁, 우주 탐사 등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이

에 해당한다. 10%의 필수 지출 항목은 소득세 없이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팁에 세금

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그 목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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